
<국방부의 지역 주민 토론회 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사드 배치 절차 못 박기, 국방부의 일방통행 식 지역 공개토론회 중단해야

- 토론회는 사드 가동 중단, 부지공사 중단, 추가 배치 중단하고 합의 후에 

<국민대토론회>로 진행해야

1. 국방부가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끝내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제1회 

지역 공개토론회’를 17일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2. 이번 토론회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강행하고 있는 7월 28일 사드 공사와 

연료 공급 강행 발표, 7월 29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협의 지시, 8월 12일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및 전자파 측정 등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일방적 토론회 개최를 단호히 반대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는 이를 적극 저

지할 것이다.

3. 토론회가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사드 가동중단, 사드 

부지 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를 중단하고 입지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전략환경영

향평가를 실시하는 전제에서 실시해야 한다. 불법 부당한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정

부가 인정하고 원점 재검토하는 입장에서 그 동안 국민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사드

의 군사적 효용성, 미 MD 편입 여부, 사드 배치 합의와 추진 과정의 불법성을 검증

하고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토론회의 방식도 국회 주관 하에 주민이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 보장, TV방송을 통

한 생중계 방식, 토론 의제에 대한 협의와 합의의 원칙하에 <국민대토론회>로 진행

되어야 한다. 

4. 우리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절차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문제 전

반을 다루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8월 16일

성주군(소성리,월곡2리,용봉리), 김천시(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